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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十方方世世界界

템플스테이 둘째 날인 2월 11일. 참가자들이 따뜻한 떡

국으로빈속을채우고일주문앞에모였다. 어제입제

식후가진스님과의대화시간에송광사가우리나라3대사찰

중 16국사를 배출한‘승보(僧寶) 사찰’이라는 것도 알았고, 선

원과 강원ㆍ율원을 갖춘 총림(叢林)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이

제사찰구석구석을돌아보며송광사의매력에빠져볼차례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다리인 능허교에 이르자

안내를맡은일웅스님이다리밑을가리킨다.

“저기 다리 밑에 엽전 세 닢이 걸린 것이 보이시죠? 능허교

와우화각을지을때보시받은돈이남아저곳에걸어놓은것

입니다. 시줏돈을허투로쓰지말라는말없는가르침이지요.”

우화각에 걸린 편액과 현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보

전 앞에 다다랐다. 또 다시 스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다른 절

과달리송광사에없는것두가지가뭘까요?”

바로탑과풍경이다. 

“송광사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상이라 석조로 만든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달지 않은 것은 승보사찰로서

스님들이수행에만정진할수있도록하는배려라생각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 끄떡. 1902년 고종황제의 왕실기도처

로 건립된 관음전에서는 처마 밑에 숨은 그림처럼 써 넣은

‘수(水)’자와‘해(海)’자를 찾아보며‘화기(火氣)’를 다스리려

했던선조들의노력도느껴본다.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참가자들은 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사찰 외관과 건물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송광사에 전해지는 문화재들을 알아볼 차례. 12년째 송광사

성보박물관을 맡고 있는 관장 고경 스님이 직접‘문화유산해

설사’로나섰다. 

“1997년 개관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3점과 보물

110점, 지역문화재 38점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상이나

탑 같이 화려한 문화재보다는 문서나 탱화 등이 많은 것이 특

징입니다. 이 유물들은 지난 800여 년 동안 숱한 화재나 전란

에도 불구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한두 사람의

성의나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하는 성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면면

히이어져온덕분이지요.”

고경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송광사 스님들

은 성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

놓아 전란을 피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잠시 혼란했던

틈에 불쏘시개로 쓰이던 편액이나 책상 덮개로 쓰이던 목판

등을찾아내무사히전해지게한일화도소개했다. 

박물관에는 고려 고종이 진각국사에게‘대선사’호를 내려

준 문서인‘고려고종제서’나 <거란본대장경>을 강화 선운사

에서 송광사로 이운할 때 옮겨온 대장경 분류표지 패인‘경

패’,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릴 때 사용하던 용기인‘능견난사’

등국보와보물들이가득하다. 

차근차근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장 하나 문서 하나에 얽힌

일화와 역사를 옛날이야기처럼 차근차근 들려주는 고경 스님

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미 참가자들은 수백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다. 보조국사 스님이 신었던 신발과, 대중들을 위해

밥을저장했던목조용기인‘비사리구시’앞에서자참가자들

의상상력이더욱커진다.

“신발 크기로 보건데, 보조국사 스님은 키가 150cm 정도 밖

에안됐을것같아.”

“이 통에 쌀 일곱 가마로 지은 밥이 들어간데. 몇 명이나 먹

을수있을까?”

옛 유물을 통해 수백 년 전 송광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참가자들. 이제 그들에게 성보란‘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나국보ㆍ보물등으로이름지어진좁은의미의‘문화

재’가 아니다. 송광사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 무심히 놓인 돌

멩이 하나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이어지게 하고자

한노력이담긴‘성스러운보물’로다가온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이경희(25)씨는“평소 절에 가면 눈으로

만스윽훑어보고나오기만해아쉬웠는데, 경내구석구석을살

펴보고설명을듣고나니성보를 바로볼수 있는눈을기를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참가했다는 권

수자타(20) 한수진(20)양은“설명을 들을수록‘아는 만큼 보인

다’는 말뜻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연아(30)씨 또한

“그저‘문화재’라고만여겼던사찰의여러유물들이부처님가

르침을담아전하는‘성보’라는것을느끼게됐다”고말한다. 

송광사 김승년 포교과장은“성보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성보 바로알기 템플

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보 바로알기 템플

스테이’는2월24~25일에도진행된다.(061)75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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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모습. 

2002년 처음 시작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더욱 전문ㆍ세분화

되어가는가운데, 2월10~11일순천송광사에서는‘성보바로알기’

를 주제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그간 사찰이 템플스테이의‘무대’

역할을했다면, 이번에는어엿한‘주인공’의자리를얻은것이다.  

“아는 만큼 보여요”

“돌 하나 까지도 성스러운 보물”

얽힌 일화∙유물 가치 친절한 설명

교육∙수행 일거양득, 정례화 예정


